
경부일반선 사고 복구 완료 및 열차 운행 재개

- 원희룡 장관, “철도안전체계 전면 쇄신할 것”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1월 6일(일) 20시 52분에 발생한 경부일반선 

무궁화호 탈선사고 복구를 완료하고, 7일 17시 30분부터 고속 및 일반선 

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사고 직후 관계 직원을 현장에 급파하고, 신속한 사고복구와 

피해 확인을 위해 사고 당일 심야에 어명소 2차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

열었다.

□ 한편, 원희룡 장관은 금년 들어 탈선사고와 작업자 사망사고가 이어진데 

대해 기존의 업무방식과 조직문화를 포함하여 전면적인 점검과 변화를 

주문했으며,

 ㅇ 책임을 철저히 묻고 필요 시 특별감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.

 ㅇ 또한 철도공사를 향해, 더 이상 통상적인 인식과 대응은 무의미하며 

환골탈태의 각오로 쇄신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.

    * (11.6 지연 현황) 고속열차 72대 20～220분 지연, 일반열차 27대 30～316분 지연

(11.7 지연 현황) 고속열차 191대 22～263분 지연, 일반열차 45대 21～265분 지연(17시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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